
MTEQ, 2차전지 사업 본격진출!
방위산업 30%에 민간수요 70% 목표 … 2002년 매출 650억원

방위산업 전문기업인 엠텍(대표 최창선)이 차세대 사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2차전지 사업에 본격 진출한다.

2차전지는 휴대폰, 노트북 PC, 개인정보단말기(PDA), 디지털 카메라 등의 수요가 크게 늘면서 휴대형 소형

정보통신 기기의 동력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엠텍은 최근 스마트 배터리 제어용 회로인 SCM(Smart Curcuit Module)에 대한 특허출원을 마쳤다.

SCM 기술은 휴대형 정보통신기기의 크기를 줄이면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기술이다.

또 자체 기술로 개발한 리튬이온 2차전지용 보호회로(Protection Curcuit Module) 성능 테스터기를 활용해

PCM을 월 250만개로 증설하는 설비 공사를 최근 끝마쳤다.

엠텍은 그동안 방산 관련 핵심기술 개발에 전력을 다해왔으며, 가장 이상적인 수익 모델은 민간수요 70%,

방위산업이 30%라고 판단해 그간 방위산업사업에서 축적된 기술력을 근간으로 군용제품뿐만 아니라 민간수요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2003년에는 전파 탐지, 수중음향, 레이더, 무인항공용 통신 시스템 등 기존 방위산업과 함께 2차전지 사업을

강화해 750억원 이상의 매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엠텍은 2001년 11월 대우통신에서 분사했으며, 그동안 KTB네트워크, 하나은행, 한미창업투자, 신보창업투자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해 2002년 65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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